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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콘업무 개요

 1. 비콘 적용대상 및 주의사항

 ▶ 신청대상

  • 아이폰을 사용하는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

  • NFC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

  → 서비스관리자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더라도 발급대상이 아님

 ▶ 비콘신청 및 주의사항

  • 비콘 수량을 감안하여 테스트 비콘은 발급 불가 

   ※ 금번 비콘 배부수량에 관한 사항이며 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 비콘 반납(미사용, 훼손 등)은 재가기관이  발급지사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초 제공되는 비콘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어있으나 부착 후 배터리는 기관에서 구매하여 교체

  • 비콘 사용가능 기종은 국내판매기종이며 국내통신 3사 통신망을 이용하고 블루투스 4.0 이상의 

스마트폰이면 모두 사용 가능함

   • 비콘 배부시 “기관용  부착 안내문”을 함께 제공

   ※ 배터리 종류: CR2032, 사양 - 전압 : 3V, 전류 용량 : 220mAh, 지름 : 20mm, 높이 : 3.2mm 

 2. 연결방식 (태그, 비콘)

태그 방식 비콘 방식

▶ 스마트폰: 장기요양요원 본인 휴대폰

▶ 앱(App): 스마트 장기요양

▶ 태그: 수급자 가정에 부착

▶ 연결방법: 휴대폰을 태그에 직접 접촉

▶ 연결방식: NFC

▶ 수명: 반영구

▶ 스마트폰: 장기요양요원 본인 휴대폰

▶ 앱(App): 스마트 장기요양

▶ 비콘: 수급자 가정에 부착

▶ 연결방법: 비콘자동연결 클릭

▶ 연결방식: 블루투스

▶ 수명: 반영구(배터리 교체 필요 2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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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관 포털화면

1. 태그/비콘 

  태그/비콘 신청관리 RFID ⇨ 태그/비콘 ⇨ 태그/비콘 신청관리

 1. 비콘신청

 ● 신청버튼 클릭 → 수급자명 클릭  → 수급자명/인정번호 중 선택  → 조회버튼 클릭 → 해당 

수급자 클릭  → 선택버튼 클릭 → 발급종류, 신청사유, 상세사유, 부착구분, 주소 입력 → 저장 버튼 클릭 

   ※ 신청사유

     신규 ▶ 태그/비콘 최초신청자

     (수급자 태그 신청 이력이 없고 2017년 비콘 시범사업 때 비콘을 신청했던 대상자는 신규로 신청) 

     태그/비콘추가 ▶ 태그 사용 수급자의 비콘신청, 비콘 사용 수급자의 태그신청

     (수급자 태그 신청 이력이 있고 2017년 비콘 시범사업 때 비콘을 신청했던 대상자는 태그/비콘추가로 신청)

재신청  
▶ 훼손, 거주지변동, 분실, 기종변경, 오류

   

   ※ 비콘 신청의 경우에만 상세사유 입력

   ※ 비콘을 재신청하면 태그/비콘 신청관리 화면의 반납관리(비콘) 버튼에 느낌표 표시됨 

        버튼 클릭하면 반납관리(비콘) 화면으로 이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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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관리(비콘)

  

 

 ● 반납대기 목록에서 처리상태 ‘수거대기’ ⇨ 수급자 가정에서 비콘을 수거하고 수거일자 입력 후 

‘수거’ 클릭 ⇨ 처리상태 ‘수거완료’로 변경 ⇨ 공단에 비콘 반납 ⇨ 공단에서 반납확인 저장 ⇨ 
기관화면에서 처리상태 ‘반납완료’ 및 반납확인일 확인 가능

   ※ 반납유형: 사망, 시설입소, 재신청, 직권회수(공단 직원이 등록) 

             - 모두 반납대기 목록에 자동으로 보여짐(분실로 재신청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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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Q&A

Q1 ▶ 비콘은 모든 휴대폰 기종이 RFID 사용 가능한가요?

A1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비콘 사용 가능한 기종입니다.

1. 국내 판매기종   2.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   3. 블루투스 4.0 이상의 스마트폰

Q2 ▶ 비콘으로 종료 하려고 하나 자꾸 시작전송으로 뜹니다.

A2

 ☞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수급자에게 서비스 시작을 태그로 전송여부 (해당 수급자의 태그로 종료 시도)

② 해당 수급자 서비스 종료 완료 여부 (서비스 제공내역 확인)

③ 해당 수급자 서비스 시작 여부 (서비스 제공내역 확인)

Q3 ▶ 비콘을 쓰려면 꼭 NFC를 꺼야 하나요?

A3
 ☞ 아닙니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므로 NFC 기능 사용여부와 무관합니다.

    NFC 사용여부와 상관 없이 블루투스 기능으로 비콘 사용가능함

Q4 ▶ 비콘 사용을 위해 블루투스를 꼭 켜야 하나요?

A4

 ☞ 네, 블루투스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블루투스를 켜고 연결하므로  

미리 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Q5 ▶ 집의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하여 음악을 듣는 중에도 비콘 연결이 되나요?

A5  ☞ 네. 블루투스는 다중연결을 허용하므로 스마트 장기요양에서 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Q6
▶ 을 눌렀는데,  “비콘 신호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비콘 위치로 이동해서 재시도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A6

 ☞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① 비콘과의 거리가 3m 이내에서 시도

② 비콘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시도 (벽이나 장애물-유리포함-이 있는 경우 연결 장애 발생)

③ 2~3 연속으로 연결 재시도 (비콘 신호 주기와 폰의 수신 주기가 어긋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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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태그를 사용하던 요양보호사입니다. 비콘 사용을 위해 앱을 재설치해야 하나요?

A7
 ☞ 아닙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은 기본적으로 태그와 비콘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별도의 절차나 설치 과정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Q8
▶ 요양요원 앱의 “서비스 제공내용 보기”에서는 시작·종료 모두 찍은 경우만 내용 확인이 가능

한가요?

A8  ☞ 아닙니다. 시작만 찍은 경우에도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Q9 ▶ 비콘을 사용하면 내 위치를 추적하나요?

A9

 ☞ 아닙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요양요원 등의 개인위치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를 보완하기 위해 태그/비콘 연결 순간의 위치정보만을 요양요원 

등의 ‘전송’이라는 행위에 의해서만 전송받습니다.

Q10 ▶ 서비스 관리자를 위한 비콘은 신청할 수 있나요?

A10

 ☞ 아닙니다.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전국 확대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비콘 신청대상은 1) 아이폰을 사용하는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 2) NFC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요양요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로 

제한하였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Q11 ▶ 비콘은 방수가 되나요?

A11

 ☞ 정상적으로 비콘이 부착된 상태라면 생활 방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의 PCB(초록색 회

로기판)에 물이 뭍으면 비콘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콘 등록완료 후 발급 전에 하

단의 USB 연결포트를 스티커로 막은 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Q12 ▶ 비콘은 부착하고 언제부터 전송이 가능한가요?

A12
 ☞ 부착 후 약 5초 후 신호가 발생하고 이는 LED가 깜빡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호가 

발생하면 전송 가능합니다. (미부착시 전송불가, 부착후 떼어내도 전송불가)



- 7 -

Q13 ▶ 비콘은 어디에 부착해야 하나요?

A13
 ☞ 수급자 가정 즉, 벽 등 이동이 불가하며 떨어지기 쉽지 않은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화기, 두꺼비집 등 전자제품 근처, 벽지, 이동이 쉬운 작은 수납장등은 불가)

Q14 ▶ 비콘으로 시작 전송후 태그로 종료 전송을 할 수 있나요?

A14
 ☞ 비콘으로 시작전송시 반드시 비콘으로 종료전송을 해야합니다. 

    비콘으로 시작 전송 후 태그를 인식하면 비콘 시작전송이 종료됩니다.

Q15 ▶ 비콘을 신청할 때 기관입력주소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A15  ☞ 태그/비콘 모두 신청시 반드시 기관입력주소를 입력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16 ▶ 시범사업용 비콘(2017-B00000)도 전산에서 반납처리를 해야 하나요?

A16  ☞ 시범사업용 비콘에 한하여 전산처리는 불필요하며, 관할 운영센터에 반납하면 됩니다.

Q17 ▶ 비콘은 공단직원만 부착이 가능한가요?

A17
 ☞ 아닙니다. 공단부착으로 신청한 경우 공단직원이 부착하며, 기관부착으로 신청한 경우 기관에서 

직접 부착할 수 있습니다.


